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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LAUSD)소속

한인 학생 2명이 2023년도 밀켄

(Milken) 장학생에 선발돼 각

각 1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밀켄장학재단이 19일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라

치몬트차터스쿨)군과 신준우

(노스할리우드고교)군이 올해

LA카운티에서 선정된 밀켄 장

학생10명에포함됐다.

재단에 따르면 이군은 소외계

층학생들에게무료STEM 프로

그램을 제공했으며, 학교에서 첫

과학 올림피아드를 설립해 30명

으로 구성된 팀을 남가주 대회에

출전시켜 4위에 오르게 하는 등

리더십을 보였다. 또 청소년 정

신건강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코리아타운청소년회관

(KYCC)에서 봉사하는 등의 활

동을펼쳤다고재단은설명했다.

신군은 LA지역 아트 자원봉

사단체아리아리21의회장을역

임하면서 거라지세일과 리사이

클 등으로 기금을 모아 낙서로

덮인벽을예술로채우는활동을

하고지역아동들에게공예와예

술을지도하는등커뮤니티미화

와 교육을 위해 봉사한 점을 높

이샀다고재단은밝혔다.

이군은예일대에, 신군은시카

고대에진학해각각의학분야를

공부한다.

한편 1989년 샌타모니카에서

설립된 밀켄패밀리 재단(MFF)

은매년우수한학업성적과사회

봉사 활동, 지도력 그리고 각종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고교 졸업 예정자들을

선발해1인당1만달러씩장학금

을수여하고있다.

올해는 이군과 신군을 포함해

뉴욕, 워싱턴에서 총 20명을 선

발했다. 장연화기자

가주지역홈리스위기가출소자

로인해가중하고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NBC뉴스는 지난 2019년 이

후 가주 지역에서 최소 3만6400

명의수감자가주거지없이출소

했다고18일보도했다.

이매체는가주교정국자료를

인용, “특히 LA카운티내 홈리

스 중 최근 출소자 출신은 2020

년 기준으로 2945명이었다”며

“이는 2019년(1621명)과 비교

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라고전했다.

이는가주지역출소자정책의

맹점을여실히드러내고있다.

현재 가주에서는 수감자 급증

과 함께 교정 시설 수용 공간 부

족으로조기석방정책을시행중

이다. 이 과정에서 가주 지역 교

도소들은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

를확인하지않고풀어주고있다.

NBC뉴스는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등은가

석방자가출소할때주거지마련

을의무화하고있지만가주는그

렇지않다”며 “다른주에서는출

소자가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사회 거주 시설, 셸터 등에서 생

활할수있게한다”고전했다.

앞으로이러한문제는더욱심

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LA카운티에서만 2371명이 출

소했는데이중주거지가없는이

들은홈리스로전락할수있다는

우려의목소리가일고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

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총 7만

5518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포인트증가한것이다.

장열기자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

기됐다.

연방법원가주동부지법에따

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

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대한결함

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

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

을대신해소송을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

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소음이발생했고물이냉

동실로흘러들어가얼어붙기시

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

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기술자가와서부품을교

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

제는반복됐다”고주장했다.

문제는보증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

간이만료될것이라며이후수리

가필요한경우에는연장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

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

는계속됐다”고전했다.

소장에명시된피해기간을살

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반복됐던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판매금지가처분신청과함

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요청한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

토브문제로도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동부지법에접수됐으며가

주지역에사는샌드라셰르자이

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

리스틴조변호사가맡고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

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

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

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

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

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

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

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

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

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

된다.

원고측은법원에징벌적손해

배상등을요구하며배심원재판

을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

을듣기위해이메일을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기자

jang.yeol@koreadaily.com

3종합

주거지없는출소자들홈리스전락

교도소출신홈리스2배급증

주거지마련의무없어악화

LG전자미국법인잇단집단소송피소
연방법원가주지법에총2건

1년넘게냉장고제빙기고장

개스스토브오염물질배출도

렌터카도 전기차로 교체 중 19일 허츠 렌터카는 LA공항 인근 사무소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 EV9 EV6

니로와 테슬라 폴스터 등 전기자동차 시승회를 진행했다 현재 10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 중인 허츠는 2035년

까지모든렌터카를전기차로교체할예정이다 김상진기자

LA한인학생2명밀켄장학생선발
데이비드이신준우군

각각 1만달러장학금

데이비드이 신준우


